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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분야 중 민화전시 관람동기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문화예술은 사회후생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분야에서 예술의 효과 및 컨

텐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무교육적 시사점도 한계적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의 교육적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개

인의 문화적 성향이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전시시설에 따라 작품관람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 동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화작품

관람 동기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전시시설을 고려하는 동기

가 크다면 작품을 관람하려는 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 분야에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의 경우 작품의 의미를 고려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화작품을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 민화작품과

연계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러나 전

시기획자가 관람객에게 시설관람 동기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순수한 작품관람 동기가 감소하기에 구

체적 대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본 연구는 교육적 시사점을 정의하는데 작

품의 특성 및 전시시설로 제안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시의 실무교

육적 부분을 정의할 때 보다 다양한 전시시설 및 성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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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문화예술(음악, 미술, 문학 등)은 그 자체로 사회후

생 증진에 기여하며, 대중문화와 미디어, 제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이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대부분 영화 관람에 치우쳐 있으며, 영화

이외의 관람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산업에서 내용(Content),이 알차야 할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

램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조예진 (2015)은 문화예술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요인들의 인과관계 검증

뿐 아니라, 문화예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향수는 문화적 성향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분석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관․김혜인, 2015; 이은우, 2016), 이를 통해 관람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할 수 있

다(Grappi & Montanari, 2011). 하지만 경영학 분야에서 관람객의 행동의도와 미술품

의 특성 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김두이․김상훈,

2014), 문화예술 관람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양한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문화예술활동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7; 홍윤미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행동의도와 미술품의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람객의 교육동

기 및 시설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문화예술 Contents는 예술경영 분야에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민화

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분석한다. 또한 관람객은 전시시설의 접근성을 통해 관람동

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 분

야에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어려움

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의 교육적 특성과 전시시설의 특성

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관람객의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파악하고 실무 교육적으로

민화전시 관람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여 민화작품의 교육적 요인과 민화전시 시

설의 특성을 고려하는 관람객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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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작품을 관람할 때, 관람객은 교육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동기는 민화

작품의 특성 중 학문적 특성,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민화전시를 관

람하러 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

람시 31.5%의 관람객이 문화예술의 내용 및 수준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고려하고 있

다. 또한 다양한 민화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관람객을 유

인하고 있다. 정선희 (2016)는 민화는 조선시대 대중미술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작품

의 특성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검증되었고, 신형덕 등 (2005)에 따르면 미

술 분야 전문가들이 정의한 작품성, 독창성, 주제 및 소재, 스타일, 제작기법의 차원은

미술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평가요인으로 예술작품의 특성을 수

량화 할 수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은 관람객의 행동의도나 관람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방수아․김소영 (2012)은 실버소비자 공연 관람요인은 소비자의 경험과 공연

관람행동, 공연의 특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김선미 등(2011), 조예진(2015)은 문화공연

의 관람요인은 배우 및 작품과 같은 공연예술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선미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연극에서 작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

품으로서 작품의 의미와 특성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관광분야

에서는 Sirgy & Su (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적 특성을 마케팅 4P요

인 중 Product로 정의하였고 이영두 (2003)는 4P의 구성요소 중 Product (Contents)는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미술품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케팅 관점으로 볼 때 Product는

Contents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roduct를 박물관, 미

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술작품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 작품의 특성

및 미술사조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민화전시에서 중요한 부

분 중 하나인 전시 작품의 미술사적 요소와 관람객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작품의 예술적 특성은 관람객에게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고, 관람객의 행동에

중요한 요소이다.(김두이․김상훈, 2014). 민화작품속에는 다양한 미술사조가 있기 때

문에 교육적 요소로도 활용한다. Fefer et al.(2021)은 소비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주변 환경등에 의한 자극으로 얻는 경험은 경영학적 관점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

자에게 자극을 주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Grappi & Montanari (2011)는 미술품의 특성, 즉 박물관의 Contents는 관람객의 행

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교육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특성을 관람동기로 정의하고, 작품의 특성과 민화의 교육적 요인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민화작품의

특성을 민화전시 관람동기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민화의 특성은 전문

가 의견에 따라 정량적인 항목으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민화의 특성은 많은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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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있지만, 정성적인 논문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성적인 특성을 정량적인 특

성으로 변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하여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민화작품 관람동기 설문 측정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

해 그 측정항목을 정의하고 전문가에게 폐쇄적 설문으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

2. 개인의 문화적 성향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가. 개인의 문화적 성향

문화적 성향은 그 사회 내에서 공통적 유형의 행동을 일으키는 가치나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효정 등,

2009). 문화적 성향의 측면에서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

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성향은 수직, 수평 척도로 세분화

되었으며, 표정민(2014)은 이를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성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1)

문화적 성향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권에 살고있는 구성원을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 문화권 내에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집단주의와 개인

주의로 나뉘어진다(임영규, 2009; Schwartz, 1990). Markus & Hamedani (2007)는 개

인의 행동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ingelis et

al. (1995)에 따르면, 이는 문화적 성향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표정민․최인수

(2015)는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 요인을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

며, 창의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현숙 등 (2013)은 문화

적 성향은 불법다운로드 의도의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주미정․이재식 (2013)

에 따르면, 문화적 성향에 따라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 즉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더

라도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통칭하는 의미를 문화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두 변수로 세분화 하여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차이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고 민화작품 관람동기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Singelis et al.(1995), Triendis et al.(1990)등이 정의한 문화적 성향은 각각 수평,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 수직적 개

인주의로 세분화 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성향은 시간의 의미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재구성되고 있다(오현숙 등, 2013). 이에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이인성 등(2009),

표정민․최인수(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 척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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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적 성향

주미정․이재식 (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은 개인의 태도, 규범,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은 개인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성 등(2012)에 따르면 문화적 성향은 국가

별 차이 뿐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에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Choi et al.(2006)은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에 따른 특정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 요인은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

적 성향은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응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맞게 변수가

재구성되고 있다. 이유경 (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현숙 등(2013)은

Cahoon et al. (1996)이 주장한 집단주의 문화권인 아시아권에 있는 개인의 문화적 성

향을 비교하여 집단주의적 성향이 불법 다운로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였다. 표정민․최인수 (2015)의 연구에서는 Singles et al. (1995)이 제시한 문화적 성

향의 네 가지 요인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

주의)을 기반으로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이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특히, 집단주

의적 성향을 수평적 집단주의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

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집단과 본인을 동일시하며,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표정민 (2014)은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문

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를 각각 독특성과 독립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적 성향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은 민화

작품 관람동기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시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문화적 성향의 척도를 정의하였다.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

객은 타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 하며, 스스로 집단과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이라고 정의한다. 선행연구에 따른 개인 및 국가별 문화적 성향을 정리하

면 <표 1>과 <표 2와> 같다.



商業敎育硏究 제35권 제5호6

<표 1> 문화적 성향의 세부변수에 대한 설명

<표2> 개인및국가별문화적성향

연구자 이론적 배경

Triendis (1988) 문화적 성향: 개인주의, 집단주의

Cahoon et al. (1996)
북미, 서유럽: 개인주의 문화

아시아, 남유럽: 집단주의 문화

Triendis (1996)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Triendis (2001) 문화적 성향: 상황에 따라 달라짐

Cohen et al. (2016)
과거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 개인주의성향

오늘날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이인성 등 (2009) 문화적 성향: 개인에게 집단주의, 개인주의 성향 적용

주미정․이재식 (2013)
개인의 문화적 성향: 동일문화권 내에서 집단주의, 개인주의로

세분화

오현숙 등(2013)
집단주의 국가: 개인주의 성향을 각각 수직, 수평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표정민․최인수 (2015)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수평적 집단주의, 경쟁적 개성강조,

독립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임영규 (2009)
집단주의적 성향: 유교적 성향이 남아있는 아시아권 국가

개인주의적 성향: 북미 유럽등의 국가

한동유 등 (2010)
개인주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속성을 설명

집단주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속성을 설명

이태숙․김철원 (2009) 개인주의/집단주의: 동일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세부변수 이론적 배경

수평적 집단주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내집단과 본인을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있음

(한규석․신수진, 1999; 표정민, 2014)

경쟁적 개인주의
타인의 목표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

(Triandis 1996)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한상필

1990).

독립적 개인주의 스스로를 집단과 독립된 존재라고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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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관련하여, 김연선 (2017)에 따르면,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각각 성별, 결혼, 나이, 소득, 학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객의 태도

에 차이를 나타낸다. 유창․이태희 (2017)는 관광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

존의 인구통계적 변

수와 심리적 변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지은․김정아 (2017)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방문특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인구통계적 특성은 레스토랑을 선택

하는데 차이가 나타났다. Nafiseh Rezaei et al. (2017)은 전통 축제의 참여 동기는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Xiaoli et al.(2018)은 전시 관람 동기와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관람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Huang (2017)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양한 사회과

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동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4. 민화전시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관람객의 관점에서 전시시설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Bitner

(1992)에 따르면 공간적 배치, 표지판, 상징물과 같은 주변 조건은 서비스 스케이프라

고 정의한다. 전시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온도와 습도 조도, 동선, 편의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Whitfield et al. (2014)은 전시 시설의 접근성은 작품관람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in & Weber (2016)에 따르면 전시 시설과

관련된 산업은 전시 기획자와 관람객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Wang et al.

(2014)은 전시 시설은 관람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

시 시설은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Deery & Jago,

2010). Ponsignon et al.(2020)에 따르면, 주변 환경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결정

짓게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시시설의 관람동기로서 관람

객이 전시 관람을 하는 동안 전시시설에 따라 작품의 인식이 바뀔 수 있으며, 전시시

설은 전시의 전반적인 인식과 크게 연결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인 전

시시설은 관람객이 민화를 통해 교육 및 학습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시시

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가능하며,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시각을 통해 분

고종식․강경목 (2018)
집단주의 문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함

개인주의 문화: 타인과의 갈등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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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

는 영향은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5.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객의 동기를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로지스틱 모형은 다수의 설명변수에 이항(또는 다

항) 반응 변수의 변화를 오즈(odds)의 로그변환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설명

하고자 하는 기법이다(신희건과 남호수, 2019). 한상만․곽영식(1997)에 따르면, 로짓

모델은 소비자의 선택행위 및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McFadden(1973)의 연

구에서는 로짓모형은 모형의 단순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

자의 행동의도의 예측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Odds(승산)를 수식으

로 정리한 식은 다음과 같다.

odds=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

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김순귀 등, 2012). 이런 측면에서 로짓분석은 개인

의 문화적 성향이라는 요인이 크게 나타날수록 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위에 제시된 수식을 통해 민화작품 관람객의 관람동기를 측정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관람객의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인구통계적 특

성,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한다. 나아가

향후 민화작품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관람객의 태도와 민화작품의 의미가

향후 민화전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6.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의 전시 관람동기는 크게 시설 관람동기와 작품 관람동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특정서비스 요인들의 인과관계 실증연구를 통

해 향후 관람객 마케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소병희, 2008; 조예진, 2015). 선행연구

에서는 관람객의 지적동기, 교류동기 등과 같이 다양한 동기와 관람객의 행동의도 간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작품 자체의 특성을 교육적 동기와 연결하여 관람

동기로 정의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민화작품을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문화예술 관

람동기 중 민화작품의 특성 및 미술사조를 통한 교육적 요인을 민화작품 관람동기로

정의하고 민화작품 관람객의 동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으로 요인을 파악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관련성 : 민화작품의 특성 및 교육적 시사점 9

하여 향후 민화전시 관람객 유입 방안을 제안하였으다.2)또한 민화작품의 미술사조 및

민화작품의 특성이 민화작품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3)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Markus & Hamedani (2007)는 개인 행동의 이해는 문화적 성향과 연결할 수

있으며, 장문정․우형진 (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파악은 특정동기

에 나타나는 매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즉, 문화적 성향은 집

단 내 개인의 태도와 심리적 변인, 규범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성향과 다양한 동기요인에 따른 개인의 행

동 분석이 연구되고 있지만 민화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관람 동기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라는 심리적 매커니즘

에 따라 작품관람 동기의 크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민화작

품 관람동기의 크기는 민화작품이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시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로 Wang et al.(2014)에 따

르면, 전시시설은 관람객의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화전시장의 개별적 요인과 민화작품의 미술사조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관람객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작품관람 동기에 대한 학문적 및

교육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Ⅲ. 가설전개

1. [가설 1]: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

가. 수평적 집단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문화적 성향은 크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나눌 수 있다 (Hofstede,

1980a; 1991b).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은 특정행동을 하는 내집단의 특성에 결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집단의 범주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이수인, 2010). 특

히, 수평적 집단주의는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의 한 양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집단주의

적 성향은 내집단과 본인을 동일시하려 하므로 집단 간 영향력은 문화적 성향과 행동

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통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확률을 파악함으로써 민화작품 관람동기 심리적 요인

을 측정하여 관람객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3) 민화작품을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심리는 Contents(작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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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차이가 난다 (한규석․신수진, 1999; 표정민, 2014). 아시아권의 문화적 성향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한

국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Cahoon et al. 1996; 이수인, 2010).

표정민(2014)은 국가 간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다양한 변수들

과의 관련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적 성향은 집단

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집단주의적 성향은 다양한 문화적 행동을 추측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동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집단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1]을 전개하였다.

[가설 1-1]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

이다.

나. 경쟁적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정미란․고재윤 (2010)은 Hofstede (1980)가 구분한 문화적 성향이 구매동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경쟁적 지위의 강화는 소비자의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경환 (2001)은 Hofstede (1980)가 주장한 경쟁적 우위는 기업경영과 연

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집단주의적 성향에 비해 경쟁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목표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성향은 개인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erson, 1997; 김선우․김난도, 2010).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문화적 성향 중 경

쟁적 특성은 관람객의 동기와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문화

적 성향 중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이 특정 행동의도인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쟁적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2]를 전개하였다.

[가설 1-2]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

이다.

다. 개성강조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개인의 개성에 따라 문화예술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산

업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적 태도 변화에 따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배수연, 2006; 김미경 등, 2016). 임영규 (2009)는 개인의 개성은 문화예술 관람객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박광희․최원경 (2001)에 따르면 모든 사회 구성원

은 자신이 접하게 되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이는 특정 동기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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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개성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문

화적 성향 중 개성의 의미는 소비자의 심리적 인과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에 개성강조 개인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 즉 민화작품 관람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3]을 전개하였다.

[가설 1-3]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 개성강조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성제환 (2012)은 소비자의 독립적인 특성은 문화예술을 수요하고자 하는 동기와 상

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적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관

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4]을 전개하였다.

[가설 1-4]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가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인구통계적

특성이다. 유창․이태희 (2017)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간의 차이분석은 개

인동기와 연결가능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김윤식․정승환 (2012)의 연구에서는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정보 획득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류숙희 (2003)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구매 동기에 차이를 줄 수 있다. 반면, 정

지은․김정아(2017)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택속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각 동기 및 선택속성에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강문실․김윤숙(2020)의 따라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

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가설 2]를 전

개하였다.

[가설 2]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

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분석



商業敎育硏究 제35권 제5호12

[가설 2-1]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

구통계학적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

다.

[가설 2-2]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

구통계학적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

다.

[가설 2-3] 개성강조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4]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

구통계학적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

다.

3. [가설 3]: 민화전시 시설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민화전시시설이 있

다. 곽온과 이병철 (2015)의 연구에서는 전시장 시설은 관람객의 심리적 만족감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흥렬․한진영 (2012)의 연구에서도 전시관람 요인 중

외부선택요인 전시 환경요인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hitfield et al. (2014)은 전시시설은 전시의 주요 상황 및 컨텐츠에 상호 영향을 미

치며, Nelson (2013)에 따르면, 시설에 따라 컨텐츠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

을 정도로 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공연관람결정요인 중 시설 및 장소가 중요

하다는 연구도 있다(서정화,2009; 김선미 등, 2011; 방수아․김소영, 2012; 조예진

2015).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시설이 관람객의 다양한 동기 요인

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예술시설에 따른 관람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3]을 전개하였다.

[가설 3] 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작품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분석

[가설 3-1]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

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

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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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개성강조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4]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

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모형의 도해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설 2]와 [가설 3]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

향에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4).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기대효과

를 나타내기 위해 연구모형을 도해하였다. 가설 3개의 종속변수는 민화작품 관람동기

라고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각각 수평적 집단주의(HC), 경쟁적 개인주의(CI), 개

성강조 개인주의(PI), 독립적 개인주의(II)로 정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설 1], [가설

2],그리고 [가설 3]을 통한 연구모형의 도해는 <그림 1>과 같다.

수평적

집단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

인구통계적 특성

(가설 2)

민화전시시설

관람동기 크기

(가설 3)

개인의

문화적 성향 (가설1)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

크기

[그림 1] 연구모형의 도해

주: 1) 개인의 문화적 성향: 설문 문항 점수 기준, 인구통계적 특성: 중위수 기준 이상 1, 미만 0, 민화전시 시설 품질:

중위수 기준 이상 1, 그 외 0,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4) 이에 대한 근거는 오현숙 등(2013)은 집단주의 국가 내에서 그 안에 속해있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연구하였으며,

정지은․김정아 (2017)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선택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Whitfield et

al. (2014)은 전시시설은 전시의 주요 상황 및 컨텐츠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商業敎育硏究 제35권 제5호14

Ⅳ. 연구모형

1. 변수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표본은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정성적인 연구가 대부분인 관계로 정량적 항목으로 재구성

하였고, 2단계를 거쳐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1단계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민화의 특성을 정의한 문항을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설문에 적합한지 알아

보고자 해당분야 종사자에게 조언을 구하였다5). 2단계로 석사이상, 해당분야 종사 4년

이상인 전문가 (대학원 박사과정 포함) 5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폐쇄형

설문을 통해 각각의 점수를 측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4.1점 이상인 설문 문항

을 추려 총10개의 민화작품 관람동기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전문가 5인에게 회수된

설문지의 설문문항은 아래의 <표 3>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수정, 보완

된 설문지는 전시관람 의도가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본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표 3> 민화전시 전문가 설문 폐쇄형 일부 문항

문

항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7

민화는 목적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

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부귀다남이나

수복강녕, 입신양명 등 기복적임).

5 4 3 2 1

기타의견:

주: 1) 본 설문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한 폐쇄형 설문문항이다. 먼저 전시기획자 2인(근속 년수 4년이상 경력

자)이 본 연구의 설문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조언을 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해당분야 근속연수 4년이상, 석사학위소

지자(미술, 예술학)이상의 전문가가 다시 설문문항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

앞서 도출한 민화작품의 예술성에 따른 관람동기, 전시장의 시설, 인구통계적 특성

이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순임 (2006), 조예진 (2015), 최인숙․남용현 (2010) 문

승태․김선애 (2011), 홍미영 등 (2009), 조현우 (2011), 방수아․김소영 (2012), 신형덕

등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민화작품의 예술성과 연결한 설문문항을 설계하였다.

Katsikari et al.(2020)에 따르면, 특정 동기는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

5) 현직종사자 (전시기획자 2인)에게 설문문항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결과, 의미를 추출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문문항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 민화작품 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있을 수 있는 특성에 대

한 설문 삭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다. 이 외에도 맞춤법 수정 및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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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총 40문항으로 민화작품의 특성에 맞추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적

합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민화의 교육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5점 리커드 척

도 기준 (5점: 매우 그렇다~1점: 매우 아니다)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한 민화전시 관람동기에 대한 설문은 <표 4>와 같다 문화적 성향별로

민화전시 관람동기의 크기 및 인구통계적 특성과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는지 이항로짓분석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표 4> 변수 정의 및 측정

변수 변수명 측정 문항 참고문헌

종속

변수

민화의

특성

민화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지님 문화체육관광부

(2017);지순임

(2006); 

최인숙․남용현

(2010); Sirgy & 

Su (2000)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게 폐쇄형

설문을 실행한 후

리커드 5점척도로

측정

민화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함

민화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반영

민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되는 생활양식을 앎

민화 속 정물이나 동물, 식물 등에 의미가 반영됨

민화는 대중성을 띔

민화는 도안화(형식화) 됨

민화는 단순화(평면화) 됨

민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함

민화는 장식적인 특성을 가짐

독립

변수

수평적

집단주의

내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임

주미정․이재식

(2013);

표정민 (2014);

Cohen A. B 

(2016);

Singelis et al. 

(199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음

나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은 중요함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자부심을 느낌

이웃들과 사소한 것을 나누는 것을 즐김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함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함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부양의무가 있음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한 도와줌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주는 것은 중요함

개성강조

개인주의

나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 만족함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임

나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함

경쟁적

개인주의

경쟁은 삶에 있어서 중요함

매사에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잘해야 함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

경쟁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음

나는 경쟁하는 상황을 즐김

독립적

개인주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를 믿음

타인과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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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작품관람동기)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일 경우 [작품관람동기가 있음: 1], [중위수 미만일 경우 작품관람동기가 없음:0] 으로 정의하였다.

주: 2) 변수의 명칭은 표정민 (2014)의 문화적 성향에 대한 명칭을 인용하였다.

주: 3) 인구통계적 특성은 [가설 1]의 통제변수 및 [가설 2]의 상호작용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주: 4) 설문은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리커드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 [가설1]의 검정모형: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

화전시 관람요인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에 각 문화적 성향에 따른 민화작

품 관람동기 확률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독립변수의 값

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이 자유롭게 변하는 것이 아닌 0 혹은 1로 나누어진다.

최열 등 (2014)에 따르면, 로짓모형에서 중요한 해석 방법은 오즈비 (Odds Ratio)를

이용한다. 이수인 (2010)에 따르면, 집단주의적 성향은 개인의 동기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Markus & Hamedani (2007)은 개인의 행동은 문화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

나는 다른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상호

작용

및

통제

변수

성별

(Sex)
여성인 경우 0, 남성인 경우 1

유창․이태희

(2017); 

정지은․김정아

(2017)

Huang (2017)

결혼

(Marriage)
미혼인 경우 0, 기혼인 경우 1

연령

(Age)
30대 미만 0, 30대 이상 1

소득

(Income)
101만원 미만 0, 그 이상은 1

학력

(Degree)
대졸이하0, 그 이상은 1

빈도

(Frequency)
빈도 0~2회인 경우 0, 그 이상은 1

거주

(Residence)
서울 이외지역 0, 서울지역 1 

상호

작용

변수

전시시설

관람동기

(Facility)

전시장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Bitner (1992);

Wang et al.(2014) 

교통이 편리해야 함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함

전시장의 미관이 좋아야 함

전시장의 규모는 적절한 크기여야 함

전시 접근성은 중요함

전시 조명은 중요함

전시장 내 휴식공간이 있어야 함

전시 관람에 시야가 확보되야 함

안내판 및 표지판이 잘 보여야 함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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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다. 오현숙 등 (2013)은 아시아권 나라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통제변수 중

위수의 기준은 320명 인원을 기준으로 중간값으로 중위수를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남

성은 1, 여성은 0으로 나누었으며, 기혼자는 1, 미혼자는 0으로 세분화 하였다. 연령

부분에서는 30대 이상은 1, 30대 미만은 0, 관람빈도에서는 연간 관람빈도가 3회 이상

나타난 경우에는 1, 그 미만이면 0으로 하였다. 학력은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 1,

그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하였다. 소득은 101만원 이상은 1, 그 미만은 0, 거주

지역은 서울지역 1. 그 외에는 0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적 성향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나고,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수평적 집단주의(HC)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Mot)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한

[가설1-1]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였다.

Mot = β0 + β1HC+ Controls + ε ························· [가설1-1] 모형

여기에서,

Mot : 민화작품관람동기(Folk art Motivation)

: 작품관람동기가있는경우1, 그렇지않으면0

HC : 수평적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Controls : Sex : 성별(Sex): 남성1, 여성0

Mar : 결혼여부(Marriage): 기혼1, 미혼0

Age : 연령(Age): 30대이상1, 미만0

Fre : 관람빈도(Frequency): 3회이상1, 미만0

Deg : 학력(Degree): 대학원재학이상1, 미만0

Inc : 소득(Income): 101만원이상1, 미만0

Res : 거주지역(Residence): 서울지역1, 그외0

경쟁적 개인주의는 Singelis et al.(1995)의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수평-수직

적 개인주의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은 독립

적 개인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로 세분화 한다(표정민, 2014). 즉,

문화적 성향은 다양한 변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주의적 성향을

크게 세분화 할 수 있다. 변수 세분화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각 독립적, 개

성적, 경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끼리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정민(2014)의 변수명을 참고하여 개성강조 개인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

주의적 성향으로 세분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본 연구의 상황에 맞

게 각각 독립적, 개성강조, 경쟁적 개인주의라고 세분화하였다(표정민, 2014; Cohen

A.B et al., 2016; 주미정․이재식,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민화관람동기 (Mot)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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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모형, [가설1-3]모형, [가설1-4]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가설1-1]의 설명과 동일하다.

Mot = β0 + β1CI + Controls + ε ··························· [가설1-2]모형

Mot = β0 + β1PI + Controls + ε ······························[가설1-3]모형

Mot = β0 + β1II + Controls + ε ·······························[가설1-4]모형

여기에서,

Mot : 민화전시관람동기(Folk art Motivation)

: 작품관람동기가있는경우1, 그렇지않으면0

CI : 경쟁적개인주의(Competitive Individualism)

PI : 개성강조개인주의(Personality Individualism)

II : 독립적개인주의(Independent Individualism)

Controls : [가설1-1]의모형과동일함

3. [가설2]의 검정모형: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차이분석

방수아․김소영 (2012)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공연 관람요인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파악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실버소비자의 관람요인에 영향력이 나타

난다고 주장하였다. Huang (2017)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인구통계적 변인은 특정 연령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 Aldao & Mihalic(2020)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성격의 세부문항을 각각 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를 연구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Sex, Fre, Deg, Inc)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 성

향 (HC),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 (CI), 개성강조 개인주의 성향 (PI),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 (II)이 민화작품 관람동기 (Mot)에 미치는 영향에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을 개인의 문화적 성향의 상호작용 변

수로 정의하였다6). 따라서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 [가설2-1], [가설2-2], [가설2-3],

[가설2-4]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Mot=β0+β1HC+β2[(Dsex×HC),(Dfre×HC),(Ddeg×HC),(Dinc×HC)]+Controls+ε··[가설2-1]모형

Mot=β0+β1CI+β2[(Dsex×CI),(Dfre×CI),(Ddeg×CI),(Dinc×CI)]+Controls+ε·······[가설2-2]모형

Mot=β0+β1PI+β2[(Dsex×PI),(Dfre×PI),(Ddeg×PI),Dinc×PI)]+Controls+ε ········[가설2-3]모형

Mot=β0+β1II+β2[(Dsex×II),(Dfre×II),(Ddeg×II),(Dinc×II)]+Controls+ε ···········[가설2-4]모형

6) 개인의 문화적성향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관람객의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가설 2]는 각각 (Dsex×HC),

(Dfre×HC), (Ddeg×HC), (Dinc×HC), (Dsex×CI), (Dfre×CI), (Ddeg×CI), (Dinc×CI), (Dsex×PI), (Dfre×PI), (Ddeg×PI), (Dinc×PI),

(Dsex×II), (Dfre×II), (Ddeg×II), (Dinc×II)의상호작용에대한 값으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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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HC : 수평적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CI : 경쟁적개인주의(Competitive Individualism)

PI : 개성강조개인주의(Personality Individualism)

II : 독립적개인주의(Independent Individualism)

Dsex : 성별더미(남성1, 여성0)

Dfre : 전시관람빈도더미(3회이상1 , 그외0)

Ddeg : 학력더미(대학원재학이상1, 그외0)

Dinc : 소득더미(101만원이상1, 그외0)

Controls: Fac: 전시시설품질(중위수기준이상1, 그외0)

Mar: 결혼여부(기혼1, 미혼0)

Age: 연령(30대이상1, 미만0)

Reg: 거주지역(서울지역1, 그외0)

4. [가설3]의 검정모형: 민화전시 시설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Jin & Weber (2016)에 따르면 전시 관람객이 인식하는 매력 중 전시시설의 특성이

있으며, 전시시설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시설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작품

관람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Alcaraz et al. (2009)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박

물관 경영은 박물관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시시설에 따른 차이분석은 문화적 성향의 상호작용 변수 (Dfac×HC, Dfac×CI,

Dfac×PI, Dfac×II)로 측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화전시 관람이 나타날 때 민화

작품 관람객은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세부모형인 [가설3-1], [가설3-2], [가설3-3], [가설3-4]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가설1-1]의 설명과 동일하다.

Mot= β0 + β1HC + (Dfac×HC) + Controls + ε···············[가설3-1]모형

Mot = β0 + β1CI + (Dfac×CI) + Controls + ε················[가설3-2]모형

Mot = β0 + β1PI + (Dfac×PI) + Controls + ε···············[가설3-3]모형

Mot = β0 + β1II + (Dfac×II) + Controls + ε ···············[가설3-4]모형

여기에서,

HC : 수평적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CI : 경쟁적개인주의(Competitive Individualism)

PI : 개성강조개인주의(Personality Individualism)

II : 독립적개인주의(Independent Individualism)

Dfac : 전시시설(Facility): 중위수이상1, 중위수미만0

Controls : [가설1-1]의모형과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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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화의 의미는 40개 중 10개의 문항

으로 도출되었다.7) 그 후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320여명을 선

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1월 4일부터 약 1주간 320부의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은 <표 5>에 제시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행한다(김

세범 등, 2011) 이에 민화작품을 관람하고 나온 관람객이나 6개월 이내에 민화작품 관

람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가회민화박물

관, 영월지역에서는 조선민화박물관, 강진지역에서는 한국민화뮤지엄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판단표본추출법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5>를 살펴

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156명 (48.8%), 164명 (51.3%)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자는

214명 (66.9%), 기혼자는 106명 (33.1%)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186명 (58.1%),

30대 28명 (8.8%), 40대 23명 (7.2%), 50대 74명 (23.1%), 60대 이상은 9명(2.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평균 전시관람횟수는 0~2번이 215명 (67.2%), 3~5번이 78명

(24.4%), 6~8번이 18명 (5.6%), 9번이상이 9명 (2.8%)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하가 14명 (4.4%), 대학재학~대졸이 246명 (76.9%), 대학원 재학이 31명 (9.7%), 대학

원 졸업이 29명 (9.7%)이며,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135명 (42.2%), 101만원~300만

원이 89명 (27.8%), 301만원~500만원이 44명 (13.8%), 501만원~700만원이 20명 (6.3%),

701만원 이상이 32명 (10.0%)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지역이 75명 (23.4%), 서

울지역이 78명 (24.4%), 서울경기 이외 지역은 167명 (52.2%)로 나타났다.

7) 민화작품 관람동기 설문문항 10개를 도출한 기준은 전문가 5명 전체가 리커드 5점 척도 기준 4.8점이상을 준 경우,

민화작품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온 경우이다.

8)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결혼여부, 연령, 관람빈도, 최종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으

로 나누었으며, 전시관람빈도가 0~2회, 대학재학 및 졸업, 기혼, 연령이 20~30대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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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답자의 특성

구분 인원 비율(%) 합계

성별
남성 156 48.8%

320
여성 164 51.3%

결혼여부
미혼 214 33.1%

320
기혼 106 66.9%

연령

20대 186 58.1%

320

30대 28 8.8%

40대 23 7.2%

50대 74 23.1%

60대이상 9 2.8%

전시관람빈도

0~2번 215 67.2%

320
3~5번 78 24.4%

6~8번 18 5.6%

9번이상 9 2.8%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 4.4%

320
대학재학~대졸 246 76.9%

대학원재학 31 9.7%

대학원졸업 29 9.1%

소득수준

100만원이하 135 42.2%

320

101~300만원 89 27.8%

301~500만원 44 13.8%

501~700만원 20 6.3%

701만원 이상 32 10.0%

거주지역

경기 75 23.4%

320서울 78 24.4%

서울,경기 이외 167 52.2%

주: 1) 성별, 연령, 전시관람빈도, 최종학력, 소득수준에따라민화전시관람동기에차이가있는지추가적로검증하였으며, 각설문은

민화전시관람의도가있는관람객을기준으로설문을진행하였다.

주: 2) 최종학력은대학재학~대졸인표본이가장많이나타났다. 대다수의민화작품관람객은젊은층이민화작품을관람하는경향

이나타났다. 이는민화의특성중교육적인특성이반영되어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2.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기초가 되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Factor)으로 자료변동을 설명

하는 기법이다(강병서․김계수, 2009). 이를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후 직각회전 (Varimax)방법을 통해 요인을 구성하였

다. Varimax는 요인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단순화시키면서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에 가

장 많이 이용된다(구동모, 2015). 통상적으로 SPSS를 통한 요인분석은 그 적재값이

0.5이상이면 아주 유의하며(원태연․정성원, 2010), SPSS를 통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 값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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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값의 분산을 나타냈다 신뢰성(Realibility)은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의 분산을 의미한다. 설문의 내적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Method)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 (Chronbach’s

alpha)값을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6이상인 경우 신뢰도

가 있는 것으로 본다. 표정민 (2014)의 연구처럼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을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주의적 성향이 한 요인으로 묶이면서 수평적 집단

주의라는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경쟁적 개인주의는 5문항, 개성강조 개인주의와 독

립적 개인주의는 각각 3문항으로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요인을

구성하였다. 각 요인점수는 .6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요인의 명칭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SPSS를 통한 요인분석 후 신

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값을 제시하였으며, Cronbach 값은 .6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점수와 Cronbach 값은 아래의 <표 6>와 같다.

요인명 요인점수 kmo Eigen Value

집단

주의

 :.868

.789

.833

5.224

.766

.760

.704

.703

.686

.620

.613

.595

.545

경쟁적

개인주의

 :.775

.741

3.182

.716

.709

.687

.677

독립적

개인주의

 :.769

.866

2.037.827

.590

개성강조

개인주의

 :.794

.887

1.392.863

.610

<표 6> 문화적 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주: 1) 각설문문항은위의<표3>을요인분석하여추출된 4개의독립변수이며, 4개의요인을통해분석을진행하였으며, 집단주의

적성향에서1문항이제거되었음.

주: 2) Cronbach Alpha 값은, 0.6이상일경우에설문문항에신뢰도가있는것임.

주: 3) 요인의적재값이0.5이상일경우그값이적절하다고봄.<표5>에서는0.5이상으로요인에대한문제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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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 표본적합도에대한Kaiser-Meyer-Olkin 측도는변수간편상관계수가작은지여부를결정함. 0.5이상인경우표본자료는요

인분석에적합함(강병서․김계수, 2009).

3. [가설1]의 검정결과: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출하기 위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82.443,

p=.000 으로, 로지스틱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

다. 이에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통해 카이제곱값과 유의수준을 보았으며, 값

은 5.619, p value 값은 .690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

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평적 집단주의적,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경쟁적 개인주의적 특성요인에서

민화작품 관람동기 크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설1-1]의 중요 관심변수

인 HC변수는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p(B): 4.796, p=.000).10)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며, Markus & Hamedani

(200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의 관람객은 작품

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가설 1-2]의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관계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 (CI)은 민화전시 관람동기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할수

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2]는 지지되었으며,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를 통해 매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 함을 시

사한다(Hofstede, 1980; 박경환, 2001). 즉, 경쟁적 개인주의를 통해 민화작품 관람동기

를 이끌어 낸다면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1-3]의 주요 관심변수인 PI변수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냈다 (Exp(B): 2.208, p=.012). 이는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전시작품 관람동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민화

9) Hosmer-Lemeshow 적합도 지수는 전체 모형 적합도를 보는데 유용하며 그 변수가 연속형일 경우에는 유용하다

(강병서․김계수, 2009). 또한 Hosmer-Lemeshow값은 0.05보다 크게 나타나면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김

순귀 등, 2012)

10) 이항로짓분석은 0과 1의 범위에서 나타난다. 즉, 1에 가까운 확률을 나타낼 때 Exp (B)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Exp (B)값은, 결과가 =0에 해당하는 대상보다 =1에 해당하는 대상에 얼마나 더 일어날 것인지를 의미한다.

즉, Exp (B)값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대해 파악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분형인 종속변수 (0,1)가 1에

가까울수록 그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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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화작품이 개개인의 개성을 반영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다시말해,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

련이 있다는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 즉, 동일한 개인주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시사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Triendis, 2001). 반면,

[가설 1-4]의 주요 관심변수인 II 변수는 그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Exp(B):

.683, p=.212). 따라서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최인재 (2006)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

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직결된다 (Fishbein et al. 2000).

이에 대한 [가설 1]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가설1]의 검정결과

Mot = β0 + β1HC+ Controls + ε ···················· [가설1-1 모형]

Mot = β0 + β1CI + Controls + ε ···················· [가설1-2 모형]

Mot = β0 + β1PI + Controls + ε ···················· [가설1-3 모형]

Mot = β0 + β1II + Controls + ε ······················[가설1-4 모형]
구분 B S.E Waid p-value Exp(B) VIF

수평적 집단주의[가설 1-1] 1.568 .295 28.288 .000 4.796*** 1.237

경쟁적 개인주의[가설 1-2] .515 .189 7.467 .006 1.674*** 1.152

개성강조 개인주의[가설 1-3] .792 .314 6.365 .012 2.208** 2.903

독립적 개인주의[가설 1-4] -.381 .306 1.556 .212 .683 2.968

성별 -.612 .291 4.417 .036 .542** 1.221

결혼 .184 .434 .181 .671 1.295 3.594

연령 -.827 .457 3.285 .070 .437 4.174

전시관람빈도 .258 .287 .809 .368 1.295 1.007

최종 학력 -.366 .338 1.169 .280 .694 1.090

월 평균 소득 .013 .346 .001 .969 1.013 2.087

거주지역 -.249 .280 .789 .374 .780 1.197

-2LL: 352.653 Cox와 Snell의 R-제곱: .227, Nagelkerke R-제곱: .306

주: 1): ***,**는각각p-value 1%, 5%의유의수준

주: 2) 성별에따라5%의유의수준으로민화작품관람동기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이에성별에따른개인의문화적성향과민화

작품관람동기에대해분석할필요성이제기된다.

주: 3) Exp (B)값은독립변수()가 1인경우의 =0에대한승산비의값이다. 즉, [가설1-1]에대해해석하면, 수평적집단주의가

크게나타날수록민화작품관람동기는4.796배크게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주: 4) VIF값을 통해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VIF값이 10이상일 경우다중공성성이 있는것으로 본다. VIF값이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은나타나지않았다.

주: 5) Nagelkerke R-제곱값은로지스틱회귀모형의설명력이0.306임을의미한다.

4. [가설2]의 검정결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차이분석

[가설 1]의 검정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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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지은․김정아(2017)과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

의 행동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Henry Assael(2005)은 소득, 연령, 학력

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Baron & Kenny (1986)에 따르면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산출할 때 조절변수를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한다.11)11)

<표 8>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

동기의 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가설 2]의 검정결과이다. 수평적 집단주의

(HC)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가설 2-1]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평적 집단주의(HC)적 성향과 성별

(Sex)의 상호작용 효과 (Dsex×HC)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집단주의 (HC)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가 관람빈도 (Fre)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관심변수인 (Dfre×HC)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성향(HC)을

가진 관람객은 소득(Inc)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

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민화작품 관람객인 경우 민화작품 관

람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일정 수

준 이상의 소득을 가질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관람객은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관람객의 경우 관

람동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화작품의 역할이 수평적 집단주의

11) 상호작용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예측변수인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준거변수인 민화작품 관람동기 (Mot)의

관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가설 2]의 개념적 검정모형# [가설 2]의 통계적 검정모형#

주: 1) 개념적 검정모형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 (HC,CI,PI,II)이 민화작품 관람동기(Mot)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통계적

특성(Sex,Fre,Deg,Inc)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개념적으로 도식화 한 것 이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관람객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더 많이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가설 2]의 검정결과 민화작품관람동기가 소득에 따라 집단주의적 성향이 차이가 나타난다

는 회귀선의 기울기 (Beta)값은 0.183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해석은 Cohen et al. (2013)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값이 0.183 만큼 증가하고, p-value가 0.05미만일 때 그 값이 유

의하다. 소득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적 개인주의는 0.272만큼 증가하고 개성

강조 개인주의는 소득에 따라 0.204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적 개인주의 또한 소득이라는 상호작용항이 투

입됨에 따라 0.199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정 이상의 소득을 가진 관람객에게서 민화작품 관람동

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ex,Fre,

Deg,Inc

MotHC,CI,PI,II

HC,CI,PI,II

Sex,Fre,

Deg,Inc

HC,CI,PI,II*

Sex,Fre,Deg,Inc

M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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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가진 대학생 이하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관람빈도

(Fre)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 개인주의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한 [가설 2-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관심변수인 (Dsex×CI),

(Dfre×CI), (Ddeg×CI)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경쟁적 개인

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성별과 관람빈도, 그리고 학력에 관계없이 민화작품 관

람동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소득에 따라 경쟁적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Dinc×CI) 변수는 5% 수준에서 정(+)의 값이 나타났

다.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일정 이상의 소득을 지닌 관람객에게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특성 중 소

득요인이 관람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임영규(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게 나타났다.

[가설 2-3]은 [가설 2-2]와는 다르게 소득(inc), 관람빈도(fre), 학력(deg)에 따라 민

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람빈도와 학력 그룹

에서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음(-)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이하의 관람객이 다

양한 교육적 동기를 가지고 민화작품을 관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설문응답자가 과반수 (5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 중 학력(deg)과 연결하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원 재학중인 표본이 과반수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전시 관람 빈도가 낮은 관람객의

경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음(-)의 차이를 나타낸 이유는 비교적 적게 관람한 관람객

에게 민화작품의 다양한 사조를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4]의 경우, 소득(Inc)이 일정 이상일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2-2]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쟁적 개인주의와 독립적 개인주의가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8> [가설2]의 검정결과

Mot=β0+β1HC+ [(Dsex×HC),(Dfre×HC),(Ddeg×HC),(Dinc×HC)]+Controls+ε········(가설2-1의모형)

Mot=β0+β1CI+ [(Dsex×CI),(Dfre×CI),(Ddeg×CI),(Dinc×CI)]+Controls+ε ·············(가설2-2의모형)

Mot=β0+β1PI+ [(Dsex×PI),(Dfre×PI),(Ddeg×PI),(Dinc×PI)]+Controls+ε ··············(가설2-3의모형)

Mot=β0+β1II+ [(Dsex×II),(Dfre×II),(Ddeg×II),(Dinc×II)]+Controls+ε ·················(가설2-4의모형) 

구분 B S.E Waid p-value Ex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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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집단주의

[가설2-1]

HC×Sex -0.769 0.379 4.118 0.042 0.463**

HC×Fre 0.389 0.387 1.009 0.315 1.475

HC×Deg -1.231 0.544 5.735 0.017 0.292**

HC×Incc 0.183 0.067 7.557 0.006 1.201***

경쟁적

개인주의

[가설2-2]

CI×Sex 0.306 0.294 1.078 0.299 1.357

CI×Fre -0.080 0.316 0.063 0.802 0.924

CI×Deg -0.044 0.387 0.013 0.909 0.957

CI×Incc 0.272 0.087 9.900 0.002 1.323***

개성강조

개인주의

[가설2-3]

PI×Sex -0.102 0.316 0.104 0.747 0.903

PI×Fre -0.569 0.332 2.929 0.087 0.566*

PI×Deg -0.910 0.373 5.959 0.015 0.402**

PI×Incc 0.204 0.071 8.339 0.004 1.226***

독립적

개인주의

[가설2-4]

II×Sex -0.240 0.329 0.530 0.467 0.787

II×Fre -0.376 0.347 1.174 0.278 0.686

II×Deg 0.029 0.076 0.140 0.708 1.029

II×Incc 0.199 0.071 7.967 0.005 1.207***

HC×Sexa

(통제변수)

[가설2-1]

Fac 0.766 0.256 8.924 0.003 2.151***

Mar 0.468 0.374 1.567 0.211 1.597

Age 0.613 0.362 2.867 0.090 1.847*

Reg -0.028 0.176 0.025 0.873 0.972

HC×Fre

(통제변수)

[가설2-1]

Fac 0.800 0.255 9.807 0.002 2.224***

Mar 0.508 0.377 1.816 0.178 1.663

Age 0.663 0.367 3.256 0.071 1.941*

Reg -0.411 0.306 1.800 0.180 0.663

HC×Deg

(통제변수)

[가설2-1]

Fac 0.794 0.257 9.519 0.002 2.253***

Mar 0.578 0.376 2.361 0.124 1.783

Age 0.637 0.362 3.105 0.078 1.891*

Reg -0.367 0.311 1.425 0.233 0.693

HC×Inc

(통제변수)

[가설2-1]

Fac 0.845 0.255 11.006 0.001 2.328***

Mar -0.012 0.494 0.001 0.981 0.988

Age 0.209 0.183 1.308 0.253 1.232

Reg 0.283 0.160 3.122 0.077 1.328*

CI×Sex

(통제변수)

[가설2-2]

Fac -0.370 0.272 1.845 0.174 0.691

Mar 0.297 0.466 0.405 0.524 1.346

Age 0.204 0.163 1.561 0.211 1.227

Reg 0.263 0.154 2.922 0.087 1.301*

CI×Fre

(통제변수)

[가설2-2]

Fac 0.853 0.253 11.391 0.001 2.347***

Mar 0.560 0.377 2.207 0.137 1.750

Age 0.596 0.312 2.709 0.100 1.815*

Reg 0.398 0.304 1.715 0.190 0.672

CI×Deg

(통제변수)

[가설2-2]

Fac 0.860 0.255 11.346 0.001 2.362***

Mar 0.698 0.380 3.377 0.066 2.010*

Age 0.597 0.362 2.719 0.099 1.816*

Reg -0.449 0.308 2.122 0.14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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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연구에서 SPSS의 선형회귀분석을 위해 차이검증을 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다중

공선성 제거를 위한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SPSS Statics를 사용하였다(허준, 2013)

주: 2) 연구모형에서 β1은 전술한 구동모 (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평적 집단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

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분석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주: 3) Exp값을 나타낸 β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조절변수와 독립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주: 4) 관람객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CI×Inc

(통제변수)

[가설2-2]

Fac 0.918 0.254 13.041 0.000 2.503***

Mar 0.075 0.487 0.024 0.878 1.078

Age 0.193 0.180 1.150 0.284 1.213

Reg 0.285 0.161 3.161 0.075 1.330*

PI×Sex

(통제변수)

[가설2-3]

Fac 0.152 0.486 0.097 0.755 1.164

Mar 0.544 0.377 2.086 0.149 1.723

Age 0.661 0.363 3.318 0.069 1.936*

Reg -0.482 0.309 2.425 0.119 0.618

PI×Fre

(통제변수)

[가설2-3]

Fac 0.866 0.255 12.014 0.001 2.425***

Mar 0.619 0.379 2.661 0.103 1.857

Age 0.560 0.365 2.361 0.124 1.751

Reg 0.472 0.309 2.326 0.127 0.624

PI×Deg

(통제변수)

[가설2-3]

Fac 0.812 0.256 10.058 0.002 2.253***

Mar 0.790 0.384 4.224 0.040 2.203**

Age 0.518 0.362 2.041 0.153 1.678

Reg -0.445 0.311 2.038 0.153 0.641

PI×Inc

(통제변수)

[가설2-3]

Fac 0.900 0.253 12.694 0.000 2.460***

Mar 0.128 0.491 0.068 0.794 1.137

Age 0.183 0.181 1.018 0.313 1.201

Reg 0.252 0.160 2.484 0.115 1.286

II×Sex

(통제변수)

[가설2-4]

Fac 0.199 0.489 0.166 0.084 1.224*

Mar 0.574 0.378 2.310 0.129 1.776

Age 0.645 0.365 3.115 0.078 1.906*

Reg -0.479 0.308 2.442 0.120 0.620

II×Fre

(통제변수)

[가설2-4]

Fac 0.887 0.254 12.164 0.000 2.428***

Mar 0.620 0.378 2.687 0.101 1.858

Age 0.585 0.364 2.578 0.108 1.795

Reg -0.447 0.306 2.123 0.145 0.640

II×Deg

(통제변수)

[가설2-4]

Fac 0.873 0.246 12.509 0.000 2.394***

Mar 0.480 0.344 1.949 0.183 1.617

Age 0.708 0.330 4.605 0.032 2.030

Reg -0.354 0.301 1.386 0.239 0.702

II×Inc

(통제변수)

[가설2-4]

Fac 0.920 0.254 13.174 0.000 2.510***

Mar 0.159 0.487 6.107 0.744 1.172

Age 0.188 0.180 1.098 0.295 1.207

Reg 0.261 0.159 2.687 0.101 1.298

***,**, *는각각p-value 1%, 5%, 10%의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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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3]의검정결과: 전시시설에따른민화작품관람동기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시 시

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Whitfield et al. (2014)에 따르면,

전시시설의 접근성 및 특성은 작품관람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시시

설 및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전시시설은 관람객

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Jin & Weber, 2016). <표 9>는 개

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시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가설 3]의 검정결과이다. 전시시설에 따른 수평적 집단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3-1]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

향이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차이를 의미하는 (Dfac×HC) 변수는 유의하지 못했다. 이

는 수평적 집단주의는 민화전시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차이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화전시 시설과 별개로 민화작품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3-2]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관심변수인(Dfac×CI) 변수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부 (-)

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3-2]는 지지되었다.

[가설 3-3]에서는 개성강조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

전시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관심변수인 (Dfac×PI) 변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

람객은 민화전시의 시설의 외관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민화작품 관람을 더 많이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3]은 지지되었다. [가설 3-4]는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

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

하였다. 주요 관심변수인 (Dfac×II) 변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독립

적 개인주의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시시설에 따라 크게 좌

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의 검정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전시 관람동기의 크기와 전시

시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독립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하고 부

(−)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화작품을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은 전시

장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화작품이라는 컨텐츠를 관람하러 오는 경

향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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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3]의 검정결과

Mot= β0 + β1HC +  (Dfac×HC) + Control+ ε···(가설3-1의모형)

Mot= β0 + β1CI +  (Dfac×CI) + Controls + ε···(가설3-2의모형)

Mot= β0 + β1PI +  (Dfac×PI) + Controls + ε···(가설3-3의모형)

Mot= β0 + β1II +  (Dfac×II) + Controls + ε···(가설3-4의모형)

구분 B S.E Waid p-value Exp(B)

수평적 집단주의 [가설 3-1] HC×Fac 0.257 0.312 0.504 0.478 1.293

경쟁적 개인주의 [가설 3-2] CI×Fac -0.609 0.319 3.634 0.057 0.544*

개성강조 개인주의 [가설

3-3]
PI×Fac -0.796 0.321 6.128 0.013 0.451**

독립적 개인주의 [가설 3-4] II×Fac -0.447 0.335 1.776 0.183 0.640

수평적 집단주의

[가설 3-1]

(통제변수)

Sex 0.033 0.262 0.016 0.900 1.034

Age 0.136 0.184 0.547 0.460 1.146

Mar 0.053 0.490 0.012 0.914 1.054

Fre -0.004 0.178 0.001 0.980 0.996

Deg -0.002 0.198 0.000 0.993 0.998

Inc -0.157 0.145 1.178 0.278 1.170

Reg 0.319 0.163 3.834 0.050 1.376**

경쟁적 개인주의

[가설 3-2]

(통제변수)

Sex 0.086 0.262 0.107 0.744 1.048

Age 0.108 0.183 0.350 0.554 1.157

Mar 0.203 0.485 0.176 0.675 1.010

Fre 0.027 0.178 0.023 0.879 0.953

Deg 0.023 0.197 0.013 0.908 1.004

Inc 0.152 0.145 1.102 0.204 1.191

Reg 0.315 0.163 3.702 0.054 1.397*

개성강조 개인주의

[가설 3-3]

(통제변수)

Sex 0.047 0.265 0.031 0.859 1.090

Age 0.146 0.183 0.637 0.425 1.114

Mar 0.010 0.487 0.000 0.984 1.226

Fre -0.048 0.178 0.072 0.789 1.028

Deg 0.004 0.198 0.000 0.984 1.023

Inc 0.175 0.146 1.438 0.230 1.164

Reg 0.334 0.164 4.164 0.041 1.370**

독립적 개인주의

[가설 3-4]

(통제변수)

Sex 0.080 0.262 0.092 0.761 1.083

Age 0.122 0.181 0.455 0.500 1.130

Mar 0.201 0.483 0.174 0.677 1.223

Fre 0.014 0.177 0.006 0.938 1.014

Deg -0.003 0.200 0.000 0.987 0.997

Inc 0.147 0.145 1.030 0.310 0.158

Reg 0.302 0.163 3.440 0.004 1.352***

***,**, *는 각각 p-value 1%, 5%, 10%의 유의수준

주: 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시시설 관람동기를 가진 관람객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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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목적에따른분석결과의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관람객의 교육적 동기 분석에 따른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의 검정결과에서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

람객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Exp(B): 4.796, p=.000). 이는 이수인

(201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반영된 한국사회는 여전히 집단주의

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설 1-2]의 검정결과에서 경쟁적 개

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관람객의 경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p(B): 1.674, p=.006). 이는 Triendis (19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은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

향의 관람객에게 나타나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민화 작품을 통해 경쟁적 지위를 가

지려 민화작품을 관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1-3]에서는 개성강조 개인

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검정

결과,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의 관람객은 민화작품 관람 확률이 2.208배 더 높게

나타났다(Exp(B): 2.208, p=.012). 즉,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추구하는 개성강조 개인주

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최인재

(2006)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독립적 개인주의는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인재 (2006)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과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견과는 다소

다르다.

둘째, [가설 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관람

객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인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에게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작게

나타났으며, 또한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에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또한 작게 나타났

다. 이는 미루어 보아 대학생 및 10대 관람객은 민화작품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

정하거나 시대상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화작품 관람을

하면서 미술사 등 민화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인 목적이 반영되어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경쟁적,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은 소득이 일정수

준이상인 경우에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더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성강조 개

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연간 전시 관람빈도가 높은 관람객일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음 민화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화작품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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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설 3]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

진 관람객 중 민화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관람객의 경우, 민화작

품 관람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민화전시

를 관람하러 올 때 전시시설에 대한 외관적 시선보다 민화작품에 집중하려 함을 시사

하고 있기에 전시기획자 및 큐레이터는 관람객을 유치할 때 민화작품과 관련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관람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범위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과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학문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문

화적 성향은 삶의 주요 영역이며 여가활동과 연결되기에, 임영규(2009)에 따라 향후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문화예술 분야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문화

적 성향의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문화예술 관람동기와 관람객의 학

력 및 관람빈도 간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관람빈도는 관람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지은․김정아(2017)에 따르면 인구통계

적 특성에 따라 관람객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기에 소득 및 학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화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렬 관람객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민화작품 관람객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전시 시설

관람 동기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시장 내의 휴식공간(카페 및 부

대시설) 및 전시장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작품 관람동기가 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민화전시시설과 민화작품은 별개의 요인으로 구

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강문실․김윤숙, 2021).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시기획자는 동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나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민화작품의 미술사조를 효과적으로 알릴

뿐 아니라 민화작품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화에는 교육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

기에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의미를 교육적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하지

만 민화전시의 교육적 요인은 다양한 독립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민화

작품 자체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교육적 관점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타깃으로 하는 미술관 교육을 보

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NS에 익숙한 20대에게 인증샷을 통해 미술교

육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며, 장년층에게는 기획자와의 만남 등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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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민화작품을 통한 미술교육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민화전시시설과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작품 관람객을 유치하는 전략에 있어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전시기획자가 전시시설에 따른 동기와 전

시작품을 통한 교육적 동기를 개별적으로 제시할 경우, 관람객은 민화작품의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나친 전시시설에 대한 강조보다는 작품

과 관련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관람객의 지적동기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본 연구의 실무적 교육의 지향점이 다양하게 제시될 근거가 마

련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성향을 해외 및 국내문헌

을 통해 정의하였지만 문화적 성향을 민화전시의 특성에 맞게 실무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에는 민화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들의 포괄적

문화적 성향을 통해 실무교육의 변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화전시 관람동기에는 홍보수단(SNS), 취미생활, 교류동기 등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작품적 특성 및 지적동기, 그리고 민화전시시설로 제

한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작품의 실무교육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

다 많은 관람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교육적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향후에는 교육적 부문에 있어서 전문가와 심

층인터뷰를 통해 전시시설 요인과 민화의 실무교육적 요인을 민화작품의 성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대 관람

률과 최종학력이 다소 편중되어 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문화향

수 실태조사에 따라 미술 전시회 분야 관람률은 20대 관람률이 제일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19), 표본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 분야에서 민화 작품의 특수성과 특성, 그리고 미술사적 의

미를 가지고 경영학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미술작품의 가치를 통해 실제 관람객을 이

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창대․노용숙(2020)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무적인 사례연구 및 현장중심의 후속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적 문제는 모두 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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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the Motivation of Folk Paintings

: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So, Eunhye**⋅Na, Young***

12)

This study proposes educational implications through the motivation for

viewing folk tale exhibitions among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 that contribute to

social welfare. Despite culture and arts contribute to social welfare, research on

the effects and contents of art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very

limited,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limited. In this study, how the Cultural

Disposition consider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Moreo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 Disposition the audienc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ize of the motivation for folk paintings

according to the exhibition facilities Analyzed through logit regression. The

motivation for viewing folk painting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scor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valuated by experts.

The summary of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for folk painting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ultural Disposition. Second, the

motivation for folk paintings was partially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if the motive for considering the facility is large, the motive

for viewing the work decreases. This study show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First, viewers with horizontal tendencies consider the

meaning of the work. Second, if folk paintings by the Cultural Disposition and

demographic of individuals who come to view folk paintings, the motivation for

viewing folk paintings will increase. Third, if the exhibition provides the motive

for viewing the facility to the visitors, the motive for viewing the artwork is

rather reduced. Despite the above implications, that it is propos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work and an exhibition facility to define educational

implication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when defining the practical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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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exhibition, it needs to be comprehensively reorganized to fit more

diverse exhibition facilities and characteristics.

Keywords : Cultural Disposition, Motivation of Folk Paintings, Educational implication


